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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학고재 갤러리에서 15번째 개인전을 갖

는 작가 김청정(69)은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원로작가이며, 1981

년 제 16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대표작가로 참가하는 등 한국 추상

조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이다. 홍익대학교, 계명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2009년 현재 

정년퇴임 후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청정의 지속적인 조형성향의 큰 틀은 본질에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강

한 의지이다. 이것은 발전과 개발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와 자연과

의 끊임없는 화해의 모습이다. 60년대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형

태로의 환원, 기본으로서의 최소한의 형태는 70년대 자연으로의 형태회

귀로 확대된다. 

2009년 김청정은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ight Eitting 

Diode, LED)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실제 발광하는 LED의 빛이 작품

의 내부에서 아크릴을 이용해 투과, 아크릴의 틈(각, 단면 등)을 통해 발광

(發光)하는 이번 신작들은 단순히 에너지의 크고 작음에 의한 빛과 어둠의 

2차원을 넘어 파장의 분절에 의한 색상과 진폭의 대소에 의한 강도의 차

이를 통하여 3차원의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3차원의 

공간 안에서 태초에 빛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의 선후관계는 흐려지

고, 빛의 중첩과 융합에 의해 가상의 실세계가 나타난다.

김청정은 이번 15번째 개인전 〈내면의 빛〉에서 “빛은 밝음이며 생명

의 근원이다. 겉의 현상이 세계 실상의 전부는 아니다. 내면의 빛은 순결

한 생명의 숨결이다. 눈부신 빛살 울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질료의 

물리적인 조형 물성과 빛의 투사 반영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간의 일렁임

이 서로 아우르며 상승작용이 이루어진다. 김청정이 끊임없이 말하고자 

했던 본질로의 회귀는 내면의 빛이 눈부신 빛살의 울림으로써 밖의 경계

로 뿜어져 나오는 절정의 자태, 빛의 파동―울림으로 태초를 향한 근원적 

환원을 시도한다. 자신의 작품이 ‘내면의 빛’으로써 순결한 생명이자 

숨결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이는 세계의 빛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빛이

며 내면의 울림이 겉의 현상을 넘어 밖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김청정이 

이번 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재현된 태초의 모습이다.

1 하늘·땅·사람    
Stone, LED Floodlight, 150×150×365cm, 2009

2 빛샘 2                   
 Stone, Convex lens, LED Floodlight, 80×80×66cm, 2009

3 순환     
White Black granite, LED, 160×30×160cm, 2009

4 빛갈피 5     
Acrylic, LED, 30×50×110cm, 2008

5 빛살·울림 1    
C-Print, Diasac, 87×99cm, 2008

6 울림 1     
Stainless steel, Acrylic, LED, 110×50cm, 2008

7 울림 2     
Stainless steel, Acrylic, LED, 72×720cm, 2008

8 빛샘 1     
 Black granite, Mirror, Convex lens, LED Floodlight,  

         450×250×43cm, 2008

9 빛살·울림 2    
C-Print, Diasac, 87×99cm, 2008

10 빛갈피 1·2·3    
Stainless steel, Acrylic, LED, each H110cm, 2007

11 빛갈피 4    
Black granite, Acrylic, LED, H110cm, 2008

      2      3

  4
   1

      6

  8
    7 

       5

             10

        11

    9

110-2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7    77 Sokyukdong Jongrogu Seoul 110-200 Korea     T +82 2 739 4937-8     F +82 2 739 4435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